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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제	단위계의	7개	기본	단위	가운

데	길이,	시간,	전류,	온도,	광도의	표준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고정된	수를	기반

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험	기구에	

의해서도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질

량,	즉	1kg의	표준만은	아직도	인간이	만든	

물체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에	의하여	정의

되고,	또	이	원기에	의하여	보급되고	있다.	

1901년	제3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선포된	질량	표준의	정의에	의하면,	 “킬로

그램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킬로그램원기

의	질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다.	킬로그램	

국제	원기는	밀도가	약	21.5g/cm³인	백금	

90%와	이리듐	10%	합금으로	만들어진	직경

과	높이가	각각	39mm인	원기둥이다.

	 길이의	표준인	 1m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1m는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로	정의하

고,	국가	길이	표준기로서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를	이용하며	그	진공	파

장의	길이를	사용한다(1m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	진공	파장(a16	또는	f)의	

1579800.762배와	같다.).

	 시간은	7가지의	기본	물리량,	즉	시간(초),	

길이(미터),	질량(킬로그램),	온도(캘빈),	전

류(암페어),	광도(칸델라),	물질량(몰)	중	하

나로서	다른	어떠한	물리량보다도	가장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간은	우리	인

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첨

단	산업	및	과학	기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측정	표준(	길이,	전압	등)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일컫는다.

	 초기의	시간	표준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태양의	주기적인	운동을	기준으로	정의되었

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과	함께	태양을	중심

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며,	이	공전	궤도가	타

원이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일정치	않아	이

를	1년	간	평균한	평균	태양시(UT0)를	시간

의	표준으로	삼아	1956년까지	평균	태양일의	

1/86,400을	1초로	정의하여	사용해	왔다.

	 그	후	천체나	지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시간	표준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된	원자시

계가	개발됨에	따라,	1967년	제13차	국제도

량형총회(CGPM)에서	시간의	기본	단위인	

‘초(second)’가	세슘-133(Cs133)	원자의	바

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	

주파수를	기초로	새로이	정의되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http://www.kriss.

re.kr/]	 누리집에서	 참고한다.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표준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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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임을 안다. 무게를 힘과 관련짓는 것은 용수철 저

울이나 수평 잡기를 이용한 저울의 원리를 알아보는 데 바탕이 된다.

 2.  저울이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

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안다.

 3.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용수철의 성질이나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함을 안다. 즉, 무거운 물체를 

매달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무게가 서로 같은 물체의 경우에는 받

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한쪽이 무거운 경우에는 받침점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더 무거운 물체를 

놓음으로써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게를 잴 수 있음을 안다.

되짚어 보기

심화 정보 1. 표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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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생활 속에서 무게를 재는 경우를 5가지 써 봅시다.

[출제 의도] 1번 문항은 생활 속에서 무게 재기가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게 하는 문제이다.

[해답]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잰다.

-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를 잴 때

- 몸무게를 잴 때

- 빵과 같은 음식을 만들면서 재료의 무게를 잴 때

- 공항에서 짐의 무게를 잴 때

[문제 2] 널빤지의 양쪽에 똑같은 상자가 놓여 있고, 상자 안에는 서로 다른 물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이 되었다면, 어느 상자에 들어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출제 의도] 2번 문항은 수평 잡기의 원리를 적용하여 더 무거운 물체를 추리하는 문항이다. 

더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놓아야 수평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해답] 정답은 (나) 물체이다.

세상에서 저울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이야

기로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세상에서 저울이 모두 사라졌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여 쓰게 한

다. 저울이 없어졌다고 가정함으로써, 역으로 저울이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도구임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더불어, 저울이 없어져서 발생한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써 봄으로써 이 

단원에서 학습한 무게 재기의 원리를 다양한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울이 없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먼저 발표해 보게 한 후 해결 방법을 모둠별, 또는 학

급 전체 아동이 함께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글의 얼개를 좀 더 쉽게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울이란 저울은 모두 사라졌다면서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진짜 마법사가 있는 걸까요?”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옆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랴부랴 저울을 사기 위해 먼 마을들에 

연락해 봤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라 사흘은 있어야 저울이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여

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람아, 우리가 한번 해 볼까? 급한 대로 우리가 저울을 만들어 보자.” 

    은기와 바람이는 저울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음, 우선은, 도대체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 그래야 재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

 “무게는 그냥 무게 아닌가?”

 “학교에서 배웠잖아. 무게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말이야.”

 “아하, 그렇다면 무게를 잰다는 것은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를 잰다는 것이구나.”

    은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책상 위에는 용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아, 이 용수철을 이용하면 어떨까? 용수철은 힘을 주면 길이가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오호, 정말 좋은 생각인걸.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하면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 있는 동전으로 무게를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동전 한 개의 무게, 두 개의 무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 빨리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자. 그럼, 시작!”

  은기와 바람이는 용수철을 벽에다 걸고, 동전을 한 개, 두 개씩 용수철에 매달아가면서 눈금을 매

겼습니다. 예전 저울보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물체의 무게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용수철 저울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두 아이들의 얼굴은 뭔가 해냈다는 기쁨으로 가

득 차 있었습니다.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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